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2. 25.(수) 배포 즉시

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
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, 위법사항 확인 시 

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
1. 관련 기사
□ 2.25.(수) KBS 뉴스,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? “위에서 회

유해보라고”
ㅇ 다음달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협력업체, 즉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

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상황에서 동희오토 협력업체 직원들이 
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음

ㅇ 동희오토는 생산직 직원 1,200여 명 중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 상황에서 
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
정황이 확인되었음

2. 설명 내용
□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

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
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

 ㅇ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
□ 한편, 3.10.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

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·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
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, 

 ㅇ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소지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등을 
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여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음

 ㅇ 아울러,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
위법행위 예방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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